
어버이날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저에게는 큰 절을 두 번 하는 날입니다.

한 번은 저를 낳고 길러 주신 저의 부모님께 감사 드리는 절입니다.

또 한 번은 저를 대통령으로 낳고 길러 주시는 국민여러분께 감사 드리는 

절입니다.

저는 경남 김해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판자 석자를 쓰시는 아버지와 성산이씨셨던 어머니의 막내로 태어났습니

다.

세속적으로 보면 저도 크게 성공한 사람이지만 돌이켜 보면 부모님이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난을 물려주셨지만 남을 돕는 따뜻한 마음도 함께 물려 주신 아버지셨습

니다.

매사에 호랑이 같았던 분이지만 바른 길을 가야한다는 신념도 함께 가르쳐 

주신 어머니셨습니다.

'내가 아프면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내가 슬프면 나보다 더 슬픈 사람,

 내가 기쁘면 나보다 더 기쁜 사람.'

오늘 그 두 분에게 하얀 카네이션을 바칩니다.

국민여러분!

대통령의 어버이는 국민입니다.

국회의원의 어버이도 국민입니다.



한 인간을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만든 사람은 바로 국민이기 때문입니

다.

이런 점에서 정치개혁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먹기에 달린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된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이 나라의 정치인이라면 누

구나 군말없이 따라야 하는 지상명령입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에 이 나라 정치인이 바뀌고

여러분의 결심 하나에 이 나라의 정치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심과 결심 또한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버이의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어버이는 자식을 낳아 놓고 '나 몰라라'하지 않습니다.

잘 하면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잘못하면 회초리를 듭니다.

농부의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농부는 김매기 때가 되면 밭에서 잡초를 뽑아 냅니다.

농부의 뜻에 따르지 않고 선량한 곡식에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국민의 뜻은 무시하고

사리사욕과 잘못된 집단이기주의에 빠지는 일부 정치인.

개혁하라는 국민 대다수의 뜻은 무시하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나라의 앞날을 막으려 하는 일부 정치인.

나라야 찢어지든 말든 지역감정으로 득을 보려는 일부 정치인.

전쟁이야 나든 말든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정치인.

이렇게 국민을 바보로 알고 어린애로 아는 일부 정치인들에게

국민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어떤 저항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통령의 의무인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헌법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실 일은 어버이의 마음을 가지시고

농부의 마음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저에게도 어버이의 회초리를 드십시오.

국민여러분의 회초리는 언제든지 기꺼이 맞겠습니다.

아무리 힘없는 국민이 드는 회초리라도

그것이 국익의 회초리라면 기쁜 마음으로 맞고 온 힘을 다해

잘못을 고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있는 국민이 드는 회초리라도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드는 회초리라면

매를 든 그 또한 국민이기에 맞지 않을 방법은 없지만

결코 굴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너 내 편이 안되면 맞는다'라는 뜻의 회초리라면

아무리 아파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큰 뜻을 위배하라는 회초리라면

결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굴복하면 저에게 기대를 걸었던 많은 국민들은

기댈 데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굴복하면 저에게 희망을 걸었던 많은 국민들은

희망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

그런데 하나 경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집단이기주의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기 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인권변호사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힘있는 국민의 목소리보다 

힘없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체질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할 때는 그 누구에게

혹은 어느 한 쪽으로 기울 수 없습니다.

중심을 잡고 오직 국익에 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중심을 잃는 순간,

이 나라는 집단과 집단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통치는 다릅니다. 비판자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다른 것입니다. 

저는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익이라는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이루고 싶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익집단은 있지만 집단이기주의가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국가와 민족 앞에서는 한 발 물러서는 대한민국.

좀 더 가지고 덜 가진 것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돕는 대한민국.

동(東)에 살고 서(西)에 사는 차이는 있지만 

서로 사랑하는 대한민국.

바로 화합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대 차이는 있지만 세대 갈등은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자식은 부모세대가 민주주의를 유보하며 외쳤던

'잘 살아 보세'를 존중하고

부모는 내 아이가 주장하는 '개혁과 사회정의'를 시대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대한민국.

자식은 부모에게서 경험을 배우고 부모는 자식에게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배우는 대한민국.

자식은 밝게 자라게 해 준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는 자식의 밝은 생각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대한민국.

바로 사랑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높은 자리,많은 돈을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한 번 더 찾아 뵙지 못한 것,

사랑하는 아이를 한 번 더 안아 주지 못한 것,

사랑하는 가족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럽답니다.

저도 IMF 후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전국의 노동자들을 

설득하러 다니느라고 어머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일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저의 이 편지가 부모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

대한민국이라는 가족공동체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효도 많이 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가슴에

 마음으로 빨간 카네이션을 바치며. . .

2003년 5월 8일

대한민국 새대통령


